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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parent-child interactions on children’s academic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drawn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The participants were 559 children of elementary school and their families from 8th wave(1st graders),

9th wave(2nd graders), and 10th wave(3rd graders) of PSKC. The data were analyzed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other-child interaction and father-child interaction didn’t have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children’s academic performance. Second, mother-child interac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indirect influences on

academic performance through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mother-child 

interaction and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are important for children’s academic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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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학업수행(academic performance)



82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 33, No. 1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초등학생이 되면 학교에 처음 입학하게 되면서 학교생활

을 경험하고 학교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학교

에 적응하지 못하면 갈등을 경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표출하

며 부적응적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학교적응은 학생

들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Khu & Yoo, 2020). 

학교적응이 중요해지면서 학교적응을 구성하는 요인 중 학업

수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업수행이란 학생들이 높

은 수준의 에너지를 가지고 학업에 전념하게 되는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마음상태로, 학업동기를 가지고 학업에 몰입하며 

적극적으로 학업에 임하는 것을 의미한다(Schaufeli, Salanova, 

Gonzalez-Roma, & Bakker, 2002). 이러한 학업수행은 학교적

응과 학업성취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Alrashidi, Phan, & Ngu, 2016; Han, 2018; Kim & Kim, 2011; 

Marks, 2000). 본 연구에서는 의사표현이나 활동의 의욕성, 수

업시간에서의 활동, 적극적인 자세, 과제나 준비물 준비 등을 

학업수행으로 구성한 Chi와 Jung(2006)의 개념에 근거하여, 

학업수행에 임할 때의 의욕과 태도 등의 정서와 적극적인 자

세와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학업수행을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학업수행은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의 영향을 모두 

받게 되므로 학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환경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학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외적인 환경요인들 

중에 아동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모를 들 수 

있다. 아동은 출생하는 순간부터 부모와 함께하며 부모와 상

호작용하게 된다. 부모는 아동의 발달과 사회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존재이다(Bronfenbrenner & Mahoney, 

1975). 대부분의 연구는 부모의 특성 중에서도 부모의 양육행

동이 아동의 학업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어 왔다(Im, 

2015; Kim & Kim, 2020; Kwon, Yang, & Lee, 2016; Min, 2018; 

Seo & Cho, 2020). 그러나 부모 양육행동과 유사하지만 다른 

특성을 가지는 부모-아동 상호작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부모-아동 상호작용은 부모가 아동에게 보이는 양육태도와 

달리, 부모가 아동과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게임과 

놀이, 학업적인 활동 등을 함께 하는 것을 포함하는 양육의 

실제적인 측면으로 구성되는 개념이다(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즉, 부모-아동 상호작용은 부모의 양육행동

에 아동과 부모의 적극적인 상호교류적 활동과 의사소통이 

더욱 추가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부모-아동 상호작용은 아동

이 부모의 가치와 정서, 사고와 행동 등을 경험하게 되면서 

아동의 태도와 습관을 형성하는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ang & Park, 2019; 

Kim & Mahony, 2004). 아동은 부모와 책을 읽고 놀이를 하는 

등 부모와 상호작용하면서 서로의 요구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상호작용 방법을 터득하며(Jang & Park, 

2019), 부모의 정서적⋅도구적 지지를 받으며 학교에서 도전

에 직면했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배우게 된다(Ki, 2020). 

이처럼 아동은 부모와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통해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게 되고 목적지향적 행동을 계획하

고 조직화하며 새로운 자극이나 환경에 대처하고 적응해가는 

것을 습득하게 되면서 이를 내면화해 나간다(Lee, Kong, & 

Lim, 2014; Park & Kang, 2019).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업수행을 높인다는 

연구들(Kwon et al., 2018; Min, 2018)이 많이 이루어진 반면 

부모-아동 상호작용과 아동의 학업수행 간의 관계를 밝힌 연

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소수 진행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부모

와 아동이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학업수행이 높았고(Yi & 

Jun, 2019), 어머니가 아동과 상호작용하면서 교육 분위기를 

제공하면 아동의 학업수행이 높았다(Jang & Park, 2019). 따라

서 부모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은 아동 내부의 변화를 일으켜 

학업에 임하는 자세나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아동 스스로 학

업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더욱 의미있는 동력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의 상호작용은 아동의 학업수

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가 단순히 아동에게 학

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거나 독려하는 것이 아닌, 부모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아동의 내부 동기나 동력을 활성화시켜 아동

이 계획하고 조직하여 학업을 수행하게 된다(Lee et al., 2014). 

따라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에게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요인을 탐색하여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학업수행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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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Ki, 2020). 부모-아동 상호작용

이 아동의 학업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

라도 매개적 역할을 하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도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학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내적

인 요인으로 주로 동기(Hong & Lee, 2019)와 자기효능감(Kim 

& Cho, 2016) 등을 다루어왔다. 최근 개인이 발달하는 과정에

서 변화와 도전에 적응하고 학업수행 및 학교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집행기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Bierman, Nix, 

Greenberg, Blair, & Domitrovich, 2008; Pears, Kim, Fisher, & 

Yoerger, 2016). 집행기능은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거

나 추론하는 등의 인지기능을 수행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인지적 과정을 억제하는 조절능력이다. 또한, 자기통제력

을 발휘하여 충동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학업활동에 전념하게 

해주며 현재의 즐거움을 유보하는 상위인지적인 정신활동이

다(Barkley & Lombroso, 2000; Bierman et al., 2008). 부모와 

초등학교 1학년의 상호작용과 아동의 집행기능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Yi & Jun, 2019) 결과, 부모가 아동과 상호작

용을 많이 하면 아동이 집행기능의 어려움을 덜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연구진은 아동이 부모와 소통하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적응하는 방법을 연습하게 되고, 의사소통하

는 과정에서 부모의 물리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받으며 적

응력이 향상된 결과라고 해석하였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

구(Park & Kang, 2019)에서도 어머니-유아의 상호작용은 유아

의 높은 수준의 집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집행기능 수준이 높다는 것은 아동이 집행기능 곤란을 

덜 경험함을 의미한다. 즉, 부모와 아동 간 상호작용은 아동의 

내적 특성인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집행

기능은 아동의 발달과 안녕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Eason & Ramani, 2017), 집행기능에 어려움이 있으면 학업

수행에도 어려움이 있어(Moffitt et al., 2011) 학업수행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집행기능과 학업수행이나 학교적

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집행기능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수행

을 잘 하며(Min, 2018), 학교적응을 잘 하고(Kim & Kim, 2020),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Buhs & Ladd, 

2001). 따라서 부모-아동 상호작용이 아동 개인의 내적인 동인

으로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아동의 학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부모-아동 상호작용이나 아동의 집행기능 발달, 학업

수행에 관한 선행연구들(Min, 2018; Park & Kang, 2019)은 주

로 어머니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아버지의 역할

에 관심을 두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함께 고려한 연구들(Lam, 

Chung, & Li, 2018; Lucassen et al., 2015; Park & Noh, 2020)이 

보고되고 있으며,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와 아버지는 각기 다른 

방법으로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Ki, 

Rohner, Britner, Halgunseth, & Rigazio-DiGilio, 2018). 아버지

들은 놀이에 더 참여하고, 아동의 정서조절과 도전과제를 극

복하도록 더 격려하고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두며,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외부 세계 경험을 돕는다(Grossman, Grossmann, 

Fremmer-Bombik, Kindler, Scheuerer-Englisch, & Zimmermann, 

2002; Wilson & Prior, 2011). 어머니와 아버지를 함께 살펴본 

연구도 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성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을 연구한 Park과 Noh(2020)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온정성만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통

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를 모두 포함하여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학업수행에 미치는 

영향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통해 학업수행에 미치는 간접

적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시기를 시작으로 하

여 부모-아동 상호작용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학업수행 간

의 종단적 경로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

용은 초등학교 취학기간동안 일정하게 감소한다고 보고되었

다(Jang, 2020).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이후 사

교육 참여가 증가하여 상호작용 시간이 감소하기도 하며

(Jang, 2020), 학령기가 되면 또래관계가 중요해지면서 또래와

의 교류와 놀이활동이 증가하여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 

시간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

용이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직전의 시기인 초등학교 입학시기

의 부모-아동 상호작용이 아동의 이후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학업

수행은 아동 개인의 차이보다는 부모의 양육이나 상호작용의 

영향이 크며(Kim, 2019), 아동의 집행기능은 학령기에도 완만

한 속도로 계속 발달하기 때문에 아동의 집행기능 발달을 위

한 부모의 노력이 중요하다(Anderson, 2002; Traverso, Viterbo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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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i, 2015).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모-아동 상호작용의 영향

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학업

수행은 학교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Gurdal, Lansford, & 

Sorbring, 2016). 일단 아동이 학교에 잘 적응하면 학급활동과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고(Brody, 

Murry, Kim, & Brown, 2002), 초등학교 초기 단계에서의 학업 

활동과 학업성취에 대한 관심은 초등학교의 후반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기를 계속하게 해주기 때문에(Maatta, Nurmi, & 

Stattin, 2007) 저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은 이후의 학교적응을 

위해 중요하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학업 부담과 

학교 부적응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Kim, Yu, & Kwon, 2011; 

Seon & Oh, 2013)와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업수행이 이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Kim, 2019)들을 고려하면 초등학교 

3학년 시기의 학업수행은 초등학교 생활에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의 상호작용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아동의 학업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포함하여 

부모-아동 상호작용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종단적인 효과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아동 상호

작용과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이 아동의 학업수행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집행기능 곤란을 통해 학업수행에 미

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Figure 

1)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아동 상호작용과 아버지-아동 상호작

용은 아동의 학업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아동 상호작용과 아버지-아동 상호작

용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통해 아동의 학업수행에 간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학업수행

학업수행은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

나 학교적응뿐 아니라 일상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요인이다. 학업수행은 의사표현이나 활동의 의욕성, 학업에 

임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자세, 긍정적인 정서 등을 포함한 

개념(Chi & Chung, 2006)으로, 에너지와 동기를 가지고 학업

에 전념하며 적극적으로 학업에 참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Kim & Kim, 2011; Marks, 2000; Schaufeli et al., 2002). 선행연

Figure 1. Longitudinal pathways from parent-child interactions to academic performance through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in elementary school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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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은 학업수행과 유사한 개념으로 학습참여(Han, 2018), 학

업참여(Seo & Cho, 2020), 학업정서(Kwon et al., 2016) 등으로 

정의하였다. 연구자마다 학업수행에 대한 정의는 차이가 있으

나 대부분 학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특성들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학업

수행은 Chi와 Jung(2006)의 개념에 기초하여, 학업을 수행할 

때의 의욕과 적극적인 태도와 행동을 등을 의미한다. 즉, 학업

을 수행함에 있어 의욕적⋅적극적으로 임하는 행동적 측면과 

쾌활하고 명랑한 정서적인 측면, 사고하고 탐구하고자 하는 

의욕과 어려운 문제를 포기하지 않는 인지적 측면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학업수행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학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의를 가지고 임

하는 경우 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

며(Seo & Cho, 2020), 고등학생의 높은 학업수행 수준은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Han, 2018). 또한, 학업수행

은 학교적응으로 이어져, 학교에 잘 적응한 학생들은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와 태도를 가지게 되며, 학교에서의 대인

관계에 동기화되며, 학업성취를 달성하게 된다(Buhs & Ladd, 

2001; Ladd & Burgess, 2001). 따라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업성취도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학업성취도의 중요도가 높

아지기 이전 아동기부터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선제요인인 

학업수행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학업수행에 관한 연구는 드물어 관련 연구들을 통

해 학업수행을 예측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게 필요하다. 선행

연구들은 학업동기(Woo & Kim, 2015), 집행기능 곤란(Yi & 

Jun, 2020) 등의 아동 개인의 내적 요인과 함께 외적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Kwon et al., 2018; Min, 2018; Seo & Cho, 

2020)와 가정환경(Yi & Jun, 2020) 등의 가정 관련 특성들을 

연구하여 왔다. 특히, 부모는 아동이 처음으로 접하는 사회적 

관계이며(Lee, 2017), 부모가 일차적인 양육자인만큼 부모의 

태도와 대화방식, 부모-자녀와의 관계 등은 아동의 발달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초등학생은 사춘기에 진입하여 독

립심과 자율성을 획득하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 부모의 

영향을 아직 많이 받는 시기이므로 부모가 초등학생의 학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Morrison, Anthony, Storino, 

Cheng, Furlong, & Morrison, 2002). 따라서 아동의 학업수행은 

부모의 영향과 함께 아동 개인 내적인 요인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2. 부모-아동 상호작용과 학업수행

부모-아동 상호작용은 아동이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

적인 경험이다(Jang & Park, 2019).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놀이를 하는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타인과 의견이 상충되거

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감정을 조절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

법을 배우게 되며, 아동 자신의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게 

되며,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면서 행동을 계획하고 새로운 환

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게 된다(Jang & Park, 2019; 

Lee et al., 2014). 이러한 부모-아동 상호작용과 아동의 학업수

행 간의 관계를 살핀 선행연구(Jang & Park, 2019)에서 부모가 

도서관을 데려가는 등 학업적인 분위기를 제공해주면 학업수

행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업수행의 관계를 살핀 연구도 있다. 어머니가 온정적으로 

양육하면 아동의 학업수행 수준이 증가하였으며(Min, 2018), 

부모가 자율성을 지지해주면 자녀는 학업에 더욱 열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Seo & Cho, 2020).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아동 상호작용과 개념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부모와 상호작용을 많이 하거나 부모가 

아동에게 긍정적으로 양육하면 아동의 학업수행향상에 영향

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한편, 학업수행은 학교적응의 하위개념으로 포함되기도 

하는데,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이나 긍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전반적인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Im, 2015; Yi & Jun, 2019). 즉, 어머니가 자녀와 예체

능활동이나 게임, 책읽기 활동 등을 포함하여 상호작용을 많

이 하면 아동이 학교적응을 잘 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어머니-

자녀의 상호작용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장기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은 1~2년이 지난 이후의 아동의 학교적응에도 영향을 미쳐 

종단적인 효과가 있음을 나타냈다(Jang, 2020). 이러한 연구결

과를 토대로 아동의 학업수행에 부모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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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영향이 장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온정적으로 아동을 대하거나 합리적 설명을 해주는 등의 긍정

적인 양육을 할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음이 밝혀졌다(Kim 

& Hong, 2015; Stright, Gallagher, & Kelley, 2008). 이러한 결과

를 바탕으로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학업

수행에도 부모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아동의 학업수행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함께 다룬 연구는 거의 없으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연구(Ki, 

2020)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학교적응

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는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 아이와 

보내는 시간동안 즐거움을 가지고 놀이를 하는 반면, 취업을 

하지 않은 어머니의 경우 아동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아동

과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아동을 훈육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여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설명하였다(Ki, 2020).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이 아동

의 학업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3. 부모-아동 상호작용과 아동의 집행기능

집행기능의 초기 연구에서는 집행기능의 발달을 전두엽피

질의 생물학적 요인에 초점을 두었으나(Diamond, 2002; 

Kraybill & Bell, 2013), 점차 환경적 요인에 대한 증거가 나오

고 있다. 아동의 양육자인 부모와 아동 간의 관계가 아동의 

집행기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적 요인으로 보고되

고 있다(Fay-Stammbach, Hawes, & Meredith, 2014). 그동안 부

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집행기능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

이 주로 진행되었는데, 선행연구들(Cha & Kim, 2018; Kim & 

Kim, 2020; Lucassen et al., 2015; Min, 2018)은 어머니의 온정

성이나 한계설정, 합리적 지도, 민주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행

동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한

편, 부모-아동 상호작용과 아동의 집행기능 간 관계를 밝힌 

연구(Park & Kang, 2019) 결과, 어머니와 유아가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집행기능의 모든 하위요인 즉, 계획-조직화, 행동

통제, 정서통제, 주의집중을 향상시켰다. 또한, 부모-아동 관

계의 질과 집행기능에 관한 연구에서도 부모-아동 상호작용

의 질이 높을수록 아동의 집행기능 관련 과제 수행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mmond, Müller, Carpendale, Bibok, & 

Liebermann-Finestone, 2012).

그동안 부모가 아동의 집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서 주로 어머니에게 초점을 두어 왔으나(Bernier, Carlson, & 

Whipple, 2010; Kraybill & Bell, 2013), 아버지 놀이가 아동의 

사회적⋅인지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고려하여(Tamis- 

LeMonda, Baumwell, & Cabrera, 2013) 아버지가 아동의 집행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아버지

의 애정이나 민감성, 자율성지지는 자녀의 높은 집행기능 수

준과 관련이 있었다(Lee et al., 2014; Meuwissen & Carlson, 

2015). 어머니와 아버지의 차이를 밝힌 연구들도 있는데, 18개

월 영아와 부모와의 관계의 질을 연구한 결과, 아버지와의 

관계의 질이 18개월 영아의 집행기능 어려움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고 어머니는 유의하지 않았다(Hertz, Bernier, Cimon- 

Paquet, & Regueiro, 2019). 반면, 아버지-아동 관계의 질이 아

동의 집행기능과 관련이 없다는 보고도 있다(Kochanska, Aksan, 

Prisco, & Adams, 2008; Meuwissen & Carlson, 2015). 선행연구

들(Boldt, Kochanska, Yoon, & Nordling, 2014; Bretherton, 2010)

은 아버지-아동 관계의 질과 어머니-아동 관계의 질이 아동 

발달에 다르게 영향을 미침을 밝혀왔는데, 어머니는 편안함과 

안전감을 제공하는 반면 아버지는 아이와 놀면서 바깥세계

(학교, 또래)를 다루는 것에 대해 탐험하고 도전하는 것을 격

려해준다고 설명하였다(Grossmann et al. 2002). 연구진은 아동

이 아버지와 놀이 중심 상호작용을 하면서 집행기능의 중심 

능력인 주의, 행동, 정서를 통제하는 것을 배워, 새로운 요구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능력인 집행기능에 아버지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해석하였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동과 상호작용

하는 맥락에 따라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견해(Hertz et al., 

2019)도 있다. Hertz 외(2019)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아동 상호

작용만이 아동의 집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동과 상호작용한 맥

락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 설명하였다. 아버지는 아동이 놀이

를 하는 시간에 아버지-아동 상호작용을 관찰한 반면, 어머니

는 아동이 간식을 먹는 시간에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을 관찰

하였다. 즉, 아버지가 아동과 상호작용한 놀이상황은 도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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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을 배우고 지지적인 분위기가 되어 집행기능을 연습할 

수 있으나, 간식시간에는 간식을 먹는 자세나 태도 등에 대한 

훈육을 하는 등 놀이상황과는 다른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부모가 아동의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

(Hertz et al., 2019; Park & Kang, 2019)은 주로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유아 대상 연구를 통해 부모와 아동이 상호작용

하면서 아동의 집행기능 발달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는데, 

초등학생이 되면 본격적인 학업을 경험하게 되며 또래관계가 

형성되며 유아기와는 다른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부모와

의 상호작용도 유아기와는 다른 상호작용을 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집행기능은 속도가 완만해지기는 하지만 아동기에도 

지속적으로 발달하므로(Anderson, 2002; Traverso et al., 2015) 

부모-아동 상호작용과 아동의 집행기능 간의 관계를 살펴보

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과 상호작용이 아동의 

집행기능 발달에 미치는 주요한 결과가 밝혀진 가운데 아버지

의 영향에 대해서는 일관적이지 않아 아버지와 어머니가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4.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과 학업수행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학업수행을 예측하는 중요한 개

인적 특성 중 하나로 집행기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 집행기능은 개인의 생각이나 행동 등을 의식적으로 관리

하고 통제하는 상위의 인지과정이다(Friedman, Miyake, 

Young, DeFries, Corley, & Hewitt, 2008; Hertz et al., 2019; 

Ogilvie, Stewart, Chan, & Shum, 2011). 집행기능은 계획화와 

문제해결과 같은 복잡한 기능뿐만 아니라 통제나 작업기억과 

같은 목표지향적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Eason & Ramani, 

2017). 선행연구들은 집행기능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능력

(Hughes & Ensor, 2008)과 학업적 능력(Clark, Pritchard, & 

Woodward, 2010)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집행기능

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 행동장애나 공격성이 높다고 보고

하였다(Granvald & Marciszko, 2016; Kim, & Og, 2016; Ogilvie 

et al., 2011).

이러한 집행기능은 학업이나 학교에서의 성공적인 기능에 

기본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대체적으로 집행기능 수준이 높을

수록 인지수준이 높고 행동적 통제를 잘 하여, 적극적인 학습

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학교에서 성공할 수 있게 된다

(Blair & Raver, 2014).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집행기

능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학업수행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보여(Min, 2018), 집행기능에 어려움을 경험하면 학업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거나 긍정적인 정서를 갖고 열의를 갖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냈다. 이처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는 집행기능은 학업과 적응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Meuwissen & Zelazo, 2014; 

Song, 2011). 아동은 자신의 정서나 행동을 상황에 맞게 조절

하며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학업을 수행함에 영향을 미치고 

또래 및 교사관계나 학교적응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집행기

능이 장기적으로 아동의 학업뿐만 아니라 발달에 중요한 요인

임을 알 수 있다(Bierman et al., 2008; Diamond, 2002).

5. 부모-아동 상호작용, 아동의 집행기능 및 아동의 학업

수행

부모-아동 상호작용과 아동의 집행기능, 아동의 학업수행 

간의 영향관계를 토대로, 부모-아동 상호작용, 아동의 집행기

능 곤란, 아동의 학업수행을 함께 고려한 경로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집행기능을 통

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Kim & Kim, 

2020; Min, 2018; Yi & Jun, 2019)은 집행기능의 유의한 매개효

과를 설명하였다. 즉, 어머니가 따뜻하게 자녀를 대하거나 자

율성을 지지해주고, 구조를 제공해주는 등 긍정적으로 양육하

면 아동은 집행기능에 어려움이 없어지고, 이것은 아동이 학

교에 적응을 잘 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동일연도에 측정한 변수들로 구성되어 종단적

으로 장기적인 효과를 살피지는 않았다. 어머니와 자녀의 상

호작용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살핀 연구(Jang, 2020)에서는 어머니-자녀 상호작

용 초기치가 2년 후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가 자녀와 상호작용을 많이 하면 이후에 아동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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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부모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통해 

학교적응과 관련있는 학업수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

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모두 학교적응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연구로 학업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

여, 부모-아동 상호작용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학업수행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집행기능은 유아기 이후에도 발달

하기 때문에 부모는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경험을 덜 할 수 

있도록 집행기능 발달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며(Traverso et 

al., 2015), 아동의 학업수행은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다(Gurdal et al., 2016; Maatta et al., 

2007). 이전에는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나 학업스트레스에 대

한 관심이 적었으나 최근 연구들(Kim, Yu, & Kwon, 2011; 

Seon & Oh, 2013)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하고 학교 부적응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초

등학교 저학년의 학업수행은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Kim, 2019), 초등학교 고학년 이전 아동을 대상으로 영향관계

를 살펴 초등학교 시기에 학업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료

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08년부터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는 한국아동패널(PSKC)의 8, 9, 10차년도 자료를 활

용하였다. 8차년도(초1) 자료에서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9차

년도(초2) 자료에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10차년도(초3) 

자료에서 아동의 학업수행 변인을 선택하였다. 8차~10차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한 가구 중,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학업수행의 모든 문항에 응답한 559 가구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8차년도(2015년, 초1) 기

준으로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아 286명(51.2%), 여아 273명

(48.8%)이다. 평균 아버지의 연령은 평균 만 40.2세이며 어머

니의 연령은 평균 만 37.9세이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4년제 이상)이 230명(41.1%)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

교 졸업 150명(26.8%), 전문대 졸업(3년제 이하 기능대학) 119

명(21.3%), 대학원 졸업 54명(9.7%), 중학교 졸업 3명(0.5%) 

순이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학교졸업(4년제 이상)이 

216명(38.6%)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 졸업 166명(29.7%), 

고등학교 졸업 154명(27.5%), 대학원 졸업 22명(3.9%), 중학교 

졸업 1명(0.2%) 순이었다. 어머니가 현재 취업하여 재직 중인 

아동은 243명(43.5%), 휴직중이거나 미취업인 어머니의 아동

은 316명(56.5%)이었다.

2. 연구도구

1) 부모-자녀 상호작용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Kindergarten Cohort(ECLS-K)의 Home Environment, Activities, 

and Cognitive Stimulation(HEQ)에 해당하는 문항들 중에 부모

와 자녀의 상호작용에 관한 일부 문항을 한국아동패널에서 사

용허가를 취득하고 패널 연구진이 번역하여 한국아동패널에

서 측정한 척도이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보고하였다. 한

국아동패널에서 사용한 문항은 총 10문항이며, 문항의 예로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 ‘아이와 함께 스포츠 또는 운동을 

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하지 않음)부터 4점(매일

함)의 4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어

머니-자녀 상호작용이 .83, 아버지-자녀 상호작용이 .87이다.

2) 집행기능 곤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은 Song(2014)이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하여 마련한 간편형 자기보고식 집행기능 곤

란 척도를 한국아동패널에서 어머니가 보고하도록 수정하여 

측정한 척도이다. 본 척도는 계획-조직화 곤란(11문항), 행동

통제 곤란(11문항), 정서통제 곤란(8문항), 부주의(10문항)의 

4개 하위 요인,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계획-조직화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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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의 예로는 ‘차근차근 순서대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행동통제 곤란은 ‘다른 사람을 방해한다’, 정서

통제 곤란은 ‘잘 참지 못하고 성질을 낸다’, 부주의는 ‘소지품

이나 숙제 등을 잘 잃어버린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역

별 집행기능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전반적인 집행기능의 어려

움을 살펴보고자, 집행기능의 어려움을 하나의 구성개념

(construct)으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자주 그렇다(3점)의 3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

의 집행기능에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각 요인

별 Cronbach’s α는 계획-조직화 곤란은 .89, 행동통제 곤란은 

.85, 정서통제 곤란은 .90, 부주의는 .90이다.

3) 학업수행

학업수행은 한국아동패널에서 측정한 Chi와 Jung(2006)이 

개발하여 타당화한 학교적응척도의 하위요인 중 학업수행 문

항만을 사용하였다. 아동의 학급 담임교사가 보고하였다. 본 

척도의 학업수행은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의 예로는 

‘수업시간에 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

히면 쉽게 좌절하지 않고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학업수행에 잘 적응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94이다.

4) 어머니의 취업

어머니의 8차년도 현재 취업상태를 통제변인으로 사용하

였다. 한국아동패널에서측정한 어머니의 현재 취업상태를 사

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원시자료에서는 어머니가 재직중인 

경우 ‘1’로, 휴직중인 경우 ‘2’로 코딩되었으나, 본 연구를 위

한 분석에서는 어머니가 재직 중 즉, 취업중인 경우 ‘0’, 미취

업인 경우 ‘1’로 더미처리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2.0 프로그램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

하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연구변인들의 분포

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고, 

연구변인들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을 분석하였다. 또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모

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 χ2, CFI, NFI, 

RMSEA를 사용하였다. χ2값은 p값이 .05 이상일 때, 만족스러

운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χ2는 표본크기에 민감하며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Hong, 2000). CFI

와 NFI는 .90이상일 경우 좋은 적합도로 해석되며(Hong, 

2000), RMSEA는 .05이하일 때 적합하고, .08이하이면 양호하

다고 판단할 수 있다(Browne & Cudeck, 1992).

Ⅳ. 연구결과

1.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연구변인들이 정규성을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연구변인들은 모두 왜도의 절대값이 3미

만, 첨도의 절대값이 10미만이어야 한다는 정규성 가정(Kline, 

2015)을 충족하였다.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Table 1), Time 1에 측정한 어머니-자녀 상호작용은 Time 

2에 측정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전체와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었으며(r=-.17, p<.001), Time 3에 측정한 아동의 학업수행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r=.09, p<.05). 즉, 초등학교 1학

년 때 어머니가 아동과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1년 후 아동이 

집행기능에서 어려움을 적게 경험하였고, 2년 후 아동이 학업

수행을 잘 하였다. Time 1에 측정한 아버지-자녀 상호작용은 

Time 2에 측정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하위요인 중 계획-조

직화 곤란(r=-.10, p<.05)과 부주의(r=-.10, p<.05)와 유의한 부

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아동과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1년 후 아동은 계획-조직화 곤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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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 어려움이 낮았다. Time 2에 측정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전체와 Time 3에 측정한 학업수행 전체는 유의한 부적상

관(r=-.22, p<.001)을 보여,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동이 집행기

능의 어려움을 많이 경험할수록 1년 후 학업수행 수준이 낮았

다. Time 1에 측정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상호작용은 유의한 

정적상관(r=.33, p<.001)을 나타내, 어머니가 자녀와 상호작용

을 많이 할수록 아버지도 자녀와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2. 구조모형분석

부모의 상호작용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및 학업수행간

의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어머니의 취업상태를 통제하고 구조

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Table 

2>와 같이 χ2= 37.80(df=16, p<.01), χ2/df=2.36, CFI=.97, NFI=.96, 

RMSEA=. 05로 나타나 CFI와 NFI가 .90이상일 경우 좋은 적합

하다는 Hong(2000)의 기준과 RMSEA는 .08이하이면 양호하

다는 Browne과 Cudeck(1992)의 기준을 충족하여 적합한 모형

이라 할 수 있다.

부모의 상호작용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학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3, Figure 2). 먼저, T1 시기의 어머니의 현재 취업상태를 

통제한 후, Time 1의 어머니-아동 상호작용과 아버지-아동 상

호작용은 모두 Time 3의 아동의 학업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Time 1의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은 Time 2의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β= 

-.16, p<.001). 즉,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의 취업상태를 통

제하더라도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적었다. Time 2의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은 Time 3의 아동의 학업수행에 부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나타냈다(β=-.26, p<.001). 즉,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동이 집행기능 곤란을 적게 경험할수록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동이 학업수행을 잘 하였다. 결과적으로 어머니-아동 상호

작용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통해 학업수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와 아동 간 상호

작용을 많이 할수록 1년 후 아동이 집행기능으로 어려움을 

적게 경험하고, 이는 다시 1년 후 아동의 높은 학업수행을 

보이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Variables 1 2 3 4 5 6 7 8

1. Mother-child interaction (T1) -

2. Father-child interaction (T1) .33*** -

3.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T2) -.17*** -.08 -

4. planning-organizing difficulty -.15*** -.10* .85*** -

5. behavior control difficulty -.11* -.06 .82*** .64*** -

6. emotional control difficulty -.07 .03 .65*** .39*** .45*** -

7. attention-concentration difficulty -.19*** -.10* .80*** .57*** .53*** .32*** -

8. Academic performance (T3) .09* .03 -.22*** -.23*** -.23*** -.05 -.16*** -*

M 2.17 1.85 1.46 1.63 1.27 1.43 1.52 4.25

SD 0.48 0.48 0.31 0.42 0.30 0.42 0.43 0.81

Skewness .46 .57 .79 .57 1.43 1.06 .84 -1.29

Kurtosis .25 .34 .47 -.10 2.05 .82 .45 1.25

***p<.001. 
*
p<.05.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χ2 df CFI NFI RMSEA

37.80** 16 .97 .96 .05

**p<.01.

Table 2. Model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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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아동 상호작용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통해 학

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

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Table 4). 어머니-아동 상호

작용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통해 학업수행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유의하였다(β=.04, p<.01). 외생변인에 의해 내생변인이 

설명되는 정도인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아동 상호작용, 아버지-아동 

상호작용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은 학업수행을 7.1% 설명하

였고, 어머니-아동 상호작용과 아버지-아동 상호작용은 아동

의 집행기능 곤란을 3.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th between variables β

95% 

confidence

lower upper

Mother-child 

interaction (T1)
→

Academic 

performance (T3)
.04** .02 .07

**p<.01.

Table 4 Indirect effects according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001.

Figure 2. The path coefficients of the model

Path between variables B β S.E. C.R.

Mother-child interaction (T1) → Academic performance (T3) .08 .05 .07 1.13

Father-child interaction (T1) → Academic performance (T3) -.03 -.02 .07 .-.35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T2) → Academic performance (T3) -.60 -.26 .11 -5.45***

Mother-child interaction (T1) →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T2) -.12 -.16 .03 -3.36***

Father-child interaction (T1) →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T2) -.03 -.05 .03 -.92

***p<.001.

Table 3. Path estimates in the structur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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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버지-아동 상호작용과 

어머니-아동 상호작용,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아동의 학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인 경로를 통해 살펴보았다. 어

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아버지-아동 상호작용과 어머니-아

동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어머니의 취업여부

를 통제한 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아동 상호작용과 아버지-아동 상호작용이 아

동의 학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와 관련하여, 초등

학교 1학년 시기의 어머니-아동 상호작용과 아버지-아동 상호

작용은 모두 2년 후인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학업수행에 직

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 아버

지와 어머니가 아동과 책읽기나 게임 등의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것은 3학년 시기의 학업수행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이 아동의 학업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Min, 2018), 부모의 자율

성 지지가 자녀의 학업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Seo & Cho, 2020)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어머

니-아동 상호작용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친 결과(Yi & Cho, 2019; Jang, 2020)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Yi와 Cho(2019)의 연구와 Jang(2020)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는 Yi와 Cho(2019)의 연구와 Jang(2020)의 연구는 학업수

행이 아닌 학교적응 전체를 살펴보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학업수행이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으로 다루어지거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으나(Chi & Chung, 

2006), 어머니의 양육태도나 상호작용이 학교적응 전체에 미

치는 영향과 학교적응의 각 하위요인별로 미치는 영향을 다름

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포함하는 학업수행의 경우 부모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보다는 개인 내적인 요인들이 함께 작용

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Yi와 Cho(2019)

의 연구는 동일 시기에 어머니의 상호작용과 아동의 학교적응

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태도나 상호작용은 동일 

시점의 아동의 학업수행이나 학교적응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일정 기간이 흐른 뒤에는 아동의 학업수행에 미치는 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정 기간이 흐른 이후에는 부모

의 상호작용이 아동 개인이나 가족 관련 다른 요인들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어머니-아동 상호작용과 아버지-아동 상호작용이 아

동의 학업수행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매개로 하

여 아동의 학업수행에 유의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이 아동의 집행기능 발달을 촉진시키고(Park & Kang, 2019), 

집행기능이 학업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Blair & 

Raver, 2014; Meuwissen & Zelazo, 201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어머니와 자녀가 상호작용하는 기능적 가정환경이 집행

기능을 통해 학교적응을 향상시켰다는 선행연구(Yi & Jun, 

2019)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즉, 어머니가 초등학교 

1학년 자녀와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1년 후(초2) 아동은 집

행기능 어려움이 적으며, 이는 다시 1년 후(초3) 아동이 학업

수행을 잘 하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집행기능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인 역할을 한 선행연구들(Park & Noh, 2020; Sulik, 

Blair, Mills-Koonce, Berry, Greenberg, & The Family Life 

Project Investigator, 2015)과 같이, 자기조절의 한 측면으로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아동의 내적 자원인 집행기능

이 어머니와의 상호작용과 아동의 학업수행 간의 관계를 매개

함을 나타낸다. 아동은 부모와 상호작용하면서 부모와 의견을 

주고받으며 서로 다른 의견을 경험하며 경청하는 기회가 되

며, 새로운 자극이나 환경에 대처하고 적응해 나가는 것을 

습득하며 이를 내면화하고(Barkley & Lombroso, 2000; 

Bierman et al., 2008), 내면화한 아동은 놀이와 대화를 계획하

고 조율해본 경험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행동을 계획하

고 조직하며 일어난 일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원인을 추론해 

보는 등의 집행능력을 키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집행기능

은 자신의 학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으

로 참여하며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

는 등의 학업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기능은 목표를 달성하기 이하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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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계획, 억제 조절 등 행동이나 사고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으로(Kirk, Gallagher, & Anastrasiow, 2003; Ozonoff, 1998), 

여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영역에 따라 발달하는 시점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집행기능이 성인수준으로 발달하기 이

전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초등학교 시기에는 개인의 발달

수준에 따라 개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본 연구를 

해석함에 있어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버지-아동 상호작용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과 학

업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

버지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집행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Park과 Noh(2020)의 결과와 유사하다. 반면, 아버지가 자녀

의 집행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선행연구(Hertz et al., 

2019)나 자녀의 학업관련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선행

연구(Kim, 2016)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중에 

주로 어머니가 자녀의 주양육자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더 많

은 시간을 보내고 그에 따라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어머니가 아동의 집행기능과 학업 관련된 태도와 행동을 형성

하는 데 더 중요하다는 선행연구들(Park & Lee et al., 2014)과 

같은 시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

(Grossman et al., 2002; Newland et al., 2008)이 밝힌 것을 고려

하면, 아버지의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변인들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아버지-아동 상호작용

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하위요인 중 계획-조직화 곤란과 

부주의가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즉, 아버지와 아동이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1년 후 아동이 계획-조직화에 어려움

을 덜 경험하며 부주의가 낮았다. 이러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인 것을 고려하면, 아버지-아동의 상호작용도 아동의 집행

기능과 관련성이 존재하므로 후속연구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Hertz 외(2019)가 제

시하였던 것과 같이 상호작용의 맥락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Hertz 외(2019)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와 반대로 아

버지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집행기능에 영향을 미쳤는데, 아버

지-아동의 상호작용은 놀이상황에서 이루어졌고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은 간식을 먹는 시간에 이루어졌다. 연구진은 아버지

가 아동과 상호작용한 놀이상황은 훈육이 이루어지는 간식을 

먹는 상황보다 아동이 집행기능을 발달시키기에 적합한 맥락

이라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호작

용이 주로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아버지-아동 상호작용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

지 않은 결과에 대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

라는 사회문화적인 특성상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아동 간의 

관계가 더욱 밀접하며(Kim, 2007), 아버지와의 대화는 어머니

보다 적게 하는 경향이 있다.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만 9세부터 12세 아동들의 부모와의 대화시간을 살펴보면, 

주중 대화시간이 30분 미만이라는 응답의 경우 아버지는 

39.0%, 어머니는 13.5%로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이 훨씬 낮았

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MOGEF], 2017).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아동 상호작용 정도가 아버지-아동 상호

작용보다 더 높았다. 이렇듯 아버지-아동의 상호작용이 어머

니와의 상호작용보다 적은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이 아동의 집행기능을 통해 학

업수행에 미치는 종단적인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

(Part & Noh, 2020; Sulik et al., 2015)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어머니-아동의 상호작용이 이후의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이나 

자녀와 상호작용을 많이 것은 당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아동의 내적인 요인들과 함께 상호작

용하여 이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아동의 학업수행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초등학교 1학년 즉,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주로 다루어왔다. 초등학교 1학년은 

모든 환경들이 변하고 공식적인 교육의 체제로 진입하기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해야 하는 시기임을 분명하다. 그러나 

아동의 집행기능은 아동기 동안 계속 발달하며(Traverso et al., 

2015) 학업수행이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한 요인(Gurdal et al., 2016; Maatta et al., 2007)임을 고려하

여, 아동의 장기적인 발달과 적응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1학년 

이후의 학업수행과 학교적응을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부모-자녀 간의 활발한 상호작

용이 아동의 인지적 특성을 통해 이후의 학업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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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는 자녀의 학업수행태도와 학업성취에 관심이 많은 

부모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녀의 학업수행은 학교적응

과 더 나아가 학업성취의 선제적 요인이다. 따라서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해서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장기적인 효과와 

집행기능 발달을 중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한국아동패널의 부모-아동 상호작

용 척도에 관한 점이다. 부모가 자녀와 상호작용하였다고 생

각하는 정도와 자녀가 생각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부모는 

자녀와 상호작용을 많이 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또는 아동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상호작용을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와 아동 간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거나 아동이 보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

-아동 상호작용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

석한 한국아동패널의 부모-아동 상호작용 척도는 놀이 측면

과 학습 측면의 활동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Hertz 외(2019)가 

상호작용의 맥락을 언급하였던 것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에서

는 상호작용의 내용 즉, 놀이 측면과 학업 측면을 구분하여 

부모-아동 상호작용이 학업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어머

니의 취업변인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보다 체계적인 분석과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연구변인 이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생변인들은 검토하여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본 연구결과 어머니-아동 상호작용만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

란을 통해 학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게 나온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아직까지 어머니가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동과 상호작용한 시간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본 연구는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자가 

연구도구를 선정할 수 없어 통제변수를 투입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더욱 명확한 경로와 영향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요인들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통제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요인들의 유의

한 관계가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다중상관자승의 수치를 고려

하면 높은 설명력을 보이지는 않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학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지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모-아동 상호작

용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통해 학업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 경로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적인 

역할을 확인하고 세 변인 간의 영향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학업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진입하기 이전에 아동이 학업에 

임하는 태도와 행동의 바람직한 형성을 위하여 어머니와 아동

의 상호작용과 아동의 집행기능 발달의 중요성을 밝혔다. 이

러한 결과는 자녀들의 학업태도 증진 및 학업성취 향상을 위

한 학업수행 수준 향상을 위한 부모-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

이나 아동의 인지적 발달 프로그램 개발 등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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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부모-아동 상호작용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통해 아동의 학업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자료 중 8차년도(2015년, 초1), 9차년도(2016년, 초2), 10차년도(2017년, 초3)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부모-아동 상호작용,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아동의 학업수행 변인에 모두 응답한 559명의 아동과 가정이다. 자료는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아동 상호작용과 아버지-아동 상호작용은 아동의 

학업수행에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통해 아동의 학업수행

에 유의하게 정적인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학업수행에 어머니-아동 상호작용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중요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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